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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군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승객에게
1000원(1인당)을 받고 운행하는 행복택시를
선보였다.
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경로당

까지 500m�이상 거리가 떨어진 31개 오지
마을을 운행하게 되며 택시 60여 대가 투
입된다.

이 택시는
주 3회,�하
루 2번(왕
복)을 운영
되며 교통

오지 승객은 1000원으로 부안읍까지 자유
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차액분은 군에서
지원하게 된다.
김종규 부안군수는“시골에 사는 어르신

들이 택시요금이 부담스러워 버스정류장까
지 500m�넘게 걸어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
어 왔다”면서“행복택시는 농어촌지역의
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된다”고 말했다.
부안군은 1000원 버스에 이어 행복택시

확대 운영으로 교통오지지역의 교통복지
실현을 해나갈 계획이다.� /뉴시스

오지에서읍내까지

자유롭게왕복해요

1인당 1000원

이용요금저렴

승객 1인당 1000원을 받
는 부안군 행복택시 운
행을 앞두고 주민과 김
종규 부안군수(가운데)
가 홍보 포즈를 취하고
있다.� →

김종규 군수가 주민들과
기념촬영을 하고 있는
모습.�� →

← 승객을 기다리는 행
복택시.

주 3회·하루 2번운영

차액분은군에서지원

행복택시에 시승하는 주민을 김종규
군수가 부축하고 있는 모습.


